
릴리 셴은 유명한 기술자였던 아버지 레이몬드 셴 박사의 뒤를 
이어, 다시 태어난 엑스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어벤저에 올라 
수석 기술자로서 활동하는 셴은 엑스컴의 존속에 필수적인 
외계인과 인류 기술의 조합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엑스컴의 야외 작전 지원용 원격 드론인 "그렘린"을 
개발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릴리 셴의 개인용 그렘린인 
ROV-R은 특수 개조를 받은 버전이라고 합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외계인의 침략을 경험하고 유년기 내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릴리 셴은 놀라울 
정도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녀는 당연하게도 전쟁 
기간 대부분을 아버지와 함께 이동하면서 보냈습니다. 덕분에 
지금의 의심 많고 성급한 성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아버지 셴 
박사는 어벤저를 수리하면서 죽기 전까지 릴리 셴을 가르쳤고, 
셴 박사의 죽음은 릴리 셴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결부되어 릴리 셴은 어벤저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죽음과 결부되어 릴리 셴은 어벤저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외계인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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